
ㅇ 일시 : 2014. 7. 22(화) 10:30~12:00 

ㅇ 장소 : 대학로 아르코 미술관 세미나실

ㅇ 심의위원 :서재형, 이지혜, 장소정, 조광화, 최현묵 (가나다 순)

  2014년 청소년뮤지컬 제작 지원사업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 창작뮤지컬을 

발굴하여 공연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 시범공연 지원에 선정된 작품은 오는 

9월 예정된 실연심사(시범공연)를 거쳐 최종 우수공연 제작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이번 공모에는 총 29편의 작품이 접수 되었으며, 서면 심사를 통해 5편을 시범공연 

지원 작품으로 결정하였다. 대본, 악보, 음원 자료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 하였고, 이를 바

탕으로 작품의 예술성(40%), 공연단체의 역량(30%), 작품 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30%)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29건의 지원신청 작품 중 다수가 학교폭력, 성적비관, 가족불화 등 사회적으로 많이 

논의되는 청소년 문제를 소재로 하여 상투적이고 진부한 극 전개를 보여 아쉬웠다. 

반면 청소년의 관점에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소재를 활용하여 기발한 상상력과 새

로운 시도로 창작 열의를 보여준 작품이 인상적이었다.  

 선정된 작품을 살펴보면, <달빛요정과 소녀>는 담백한 스토리에 호소력 있는 노래

가 조화를 이룰 것으로 기대되는 작품이다. <마당을 나온 암탉>은 우화적 이야기와 

한국음악의 만남이 흥미로워 완성도 있는 작품이 나오리라 기대한다. 청소년들의 모

습을 가감 없이 생동감 있게 표현한 <바람직한 청소년>은 대본이 참신했던 반면, 음

악과 가사에 대해 조금 더 고민하여 완성도를 높이길 바란다. 진성성이 느껴지는 음

악이 긍정적인 평가를 얻은 <열아홉 선물>과 랩과 비트박스로 음악을 구성한 <북치

기 박치기>는 개별 곡이 우수했던 반면 전체 음악과 드라마와의 결합이 인상적이지 

못한 점이 다소 아쉬웠다. 하지만 두 작품 모두 발전 가능성이 기대되는 작품이다. 

 선정된 작품 모두 지금 수준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시대의 청소년들에게 위로와 희망

을 줄 수 있는 작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시범공연 준비에 매진하기를 기대한다.

  

청소년뮤지컬 제작지원 사업 시범공연 지원 심의위원 일동

2014년 청소년뮤지컬 제작 시범공연 지원사업 심사평


